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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온라인 플랫폼은 노동을 조직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고용을 통해 노동에 접

근하던 방식에서 자영노동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가능하게 하며(Drahokoupil and 

Fabo, 2016), 임금노동의 구속으로부터 유연성, 독립성, 기업가 정신을 해방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근로자가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대체되고, 

일자리는 ‘긱(gig)’이 된다. 그러나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 대부분의 근로자에 대한 제도적 보

호가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영노동으로의 전환은 명백한 위험 요소를 

수반한다. 이 글에서는 플랫폼 노동자가 원하는 유연성과 더불어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한 제

도적 보호가 어느 정도까지 제공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최대 규모의 음식배달 

플랫폼인 딜리버루(Deliveroo)의 2016~2018년 벨기에 사례연구로부터 얻은 결과를 일부 

제시하고자 한다(자세한 내용은 Drahokoupil and Piasna, 2019; Vandaele et al., 2019 참

조).

딜리버루 사례는 임금고용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플랫폼 노동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특히 

흥미롭다. 이 플랫폼은 스마트(SMart)라는 중개업체를 통해 근로자를 채용했는데, 이 연구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제휴관계가 종료되었다. 스마트를 통해 일하는 근로자는 급여 외 수당과 

제도적 보호를 받는 임금근로자였다.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게 된 데에는 딜리버루 배달원의 

플랫폼 경제의 노동 : 벨기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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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를 차지하는 학생 취업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벨기에 조세제도의 특성이 동기

로 작용했던 것이 분명하다. 

■ 벨기에의 딜리버루 : 스마트(SMart)를 통한 고용형태

2013년 영국에서 설립된 온라인 음식배달업체인 딜리버루는 2015년 9월 벨기에 시장에 

진출하면서, 당시 자국시장인 영국에서 사용하고 있던 시급보장제(guaranteed hourly pay 

structure)를 벨기에에 도입했다. 딜리버루 근로자의 상당수는 예술인과 기타 프로젝트 기반 

근로자들에게 단속적인 근무경력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인 스마트를 통해 자신의 서

비스에 대한 보수를 청구하였다(Xhauflair et al., 2018 참조). 스마트는 이 근로자들에게 고

용상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사회보장에 대한 접근권을 인정하였다. 이는 학생 신분인 근로자

들에게 특히 매력적인 요소였는데, 학생 취업자는 연간 475시간을 일할 수 있으며, ‘연대’ 사

회보장 분담금 2.71%만 납부하면 다른 세금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

분의 학생들은 스마트를 통해 딜리버루에서 일하는 방식을 선택했다.1)

이에 따라 스마트는 딜리버루 그리고 또 다른 음식배달 플랫폼인 ‘테이크 이트 이지(Take 

Eat Easy)’와 임금체계 표준화 및 일부 근로자 보호방안 도입을 위한 공동 합의서를 체결하는 

위치에 있었다. 2016년 5월, 딜리버루의 근로자들은 자영업자 신분으로 일하면서 플랫폼에 

비용을 직접 청구하거나,2) 아니면 스마트에 고용되어 일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

었다. 공동 합의서를 적용받는 스마트 직원은 실질 최저임금 시급 9.31유로(2017년 6월 기

준 9.49유로)가 보장되었으며, (시간당 3건 이상 배달 등에 대한) 성과 보너스와 팁을 받았다. 

휴대폰 요금에 대해서는 면세비용으로 부분 지원(시간당 0.12유로)을 받았다. 스마트를 통

해 일하는 경우에는 최저 3시간의 근로시간이 보장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술적인 문제로 3시

간 근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3시간 근무에 대한 보수가 지급되었다. 스마트에 고용된 경

1) http://www.fondspourlejournalisme.be/telechargements/UberizeMe5.pdf

2) 자영노동자의 경우에는 시급 11유로에 배달건당 2유로가 지급되었으며, 배달 25건당 25유로와 1시

간 이내에 3건을 배달하는 경우 1.50유로의 보너스가 추가로 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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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안전교육을 받고 산재보험과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었으며, 보험료는 플랫폼에 청구된 

6.5%의 수수료로 충당되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스마트는 고객의 파산이나 지급 지연으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금기금도 운영하였다. 이 기금은 2016년 7월 테이크 이트 이

지가 파산하면서 바로 그 기능을 입증할 수 있었다. 스마트는 임금기금을 재원으로 자사에 고

용된 배달원들에게 340,000유로를 지급하였으며, 이로써 임금기금에 대해 상당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딜리버루가 사업을 계속 확장해가면서 스마트에 등록한 배달원의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였

다. 2017년 10월 스마트에 등록된 배달원의 수는 총 3,828명이었으며 그중 약 1,000명이 해

당 월(15일 이상)에 활동하고 있었다.3) 딜리버루 경영진은 딜리버루 배달원의 90%가 스마

트를 통해 일한다고 밝혔다.4) 

2017년 10월, 딜리버루는 스마트와의 제휴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면서 

(Kilhoffer and Lenaerts, 2017), 이러한 변화는 배달원들의 유연성을 확대함으로써 그들에

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018년 1월부터, 배달원들은 자영업자로서 딜리

버루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면서 배달건수를 기준으로 보수를 받게 되었다. 학생은 배

달 1건당 5유로, 기타 배달원은 7.25유로를 받았다. 배달원은 스스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관리해야 했으며, 회사는 산재보험 제공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자영업으로의 전환은 벨기에의 플랫폼 노동 장려 정책 도입과 때를 같이하였고, 

반론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정책의 영향을 받았다. 2018년 1월 기준으로, 2년 전

에 도입되었던 공식인증 플랫폼 업무 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되어 자영업자의 연소득 

최대 6,000유로(월 최대 500유로, 물가연동)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되었다(Lenaerts et al., 

2017). 또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2017년부터는 학생도 자영업자로서 배달업무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새로운 플랫폼 노동체제는, 딜리버루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 취업자에게 의존하

는 것만큼이나 매력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하였다. 동시에 이 세제혜택은 학생뿐만 아니라 모

3)	 https://smartbe.be/wp-content/uploads/2014/01/251017-Deliveroo.pdf 

4)	 2017년 이루어진 스마트(SMart) 경영진과 필자들과의 인터뷰.



이슈별 심층분석

>>  _71

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었다. 더구나 자영업자 사용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딜리버루는 스마트와 

근로조건을 협상할 필요도 없고 직원 채용과 관련된 다른 제약 없이 급여체계와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딜리버루는 당시 노조들과 협상 막바지 단

계에 있었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다.5)

자영업으로의 전환은 딜리버루에게는 분명 이익이었지만, 배달원들에게는 분노를 야기한 

원인이었다. 2018년 1월, 한 집단이 배달원 200명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영업 전환에 

반대하는 파업을 조직하였다.6) 그러나 이 파업이 딜리버루의 스마트를 통한 고용을 종료하는 

결정을 막지는 못했다. 

이하에서는 스마트를 통한 고용형태를 근로자 측면에서 분석하는데, 특히 스마트를 통해 

제공된 유연성과 소득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살펴본다. 이 사례연구를 위해 두 가지 데이터를 

활용했는데, 첫째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활동했던 배달원들에 대한 스마트의 

행정자료다. 이 자료에는 근로자의 성별, 출생일, 학생 취업자 여부, 2주 단위기간의 근무일 

및 근로시간, 총보수 지급액, 휴대폰 요금 지원에 관련된 자료와 함께 개인 고유 ID도 포함되

어 있었다. 다른 하나는, 스마트와 공동으로 2017년 12월과 2018년 1월 배달원들에 대해 실

시한 설문조사였다. 

■ 딜리버루 근로자들은 누구인가?

벨기에의 딜리버루 배달원들은 여러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있어 비교적 유사한 특성을 가

진 집단이다. 대부분이 남성이며(행정자료에 따르면 88.6%,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86.8%

이 남성임) 이러한 성비 불균형은 벨기에의 운송 관련 업종에서 여성 비중이 전반적으로 낮

은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배달원의 평균 연령은 21세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은 

19세였으며, 연령이 30세를 초과하는 배달원의 비중은 3%에 불과하였다(그림 1 참조). 학생

5)	 https://smartbe.be/wp-content/uploads/2014/01/251017-Deliveroo.pdf 

6)	 https://plus.lesoir.be/135248/article/2018-01-20/les-coursiers-deliveroo-en-greve-soit-

les-restaurants-sallient-soit-nous-mett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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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균 연령은 21세이고, 기타 배달원들의 평균 연령은 24세였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부

분은 벨기에 출신이었고(65%), EU 회원국으로는 프랑스 출신(8%)과 네덜란드 출신(3.3%)

이 그 뒤를 이었으며, 11%는 EU 28개 회원국 외 국가 출신이었다. 

스마트 행정자료에 의하면 딜리버루의 배달원 중 학생의 비중은 82.9%에 달하고 있어 학

생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딜리버루는 채용 및 근로시간 배정에 관한 모든 관리 권한을 

갖고 있는데, 학생에게 일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스마트가 관련 당국에게 납부하던 사용자

측 사회보험 분담금을 딜리버루가 지원하고 있었는데, 학생들의 경우 이 보험료가 매우 낮았

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학생 배달원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간접비용은 총소득의 9%로, 

일반인의 경우인 총소득의 55%보다 훨씬 적었다. 

[그림 1] 벨기에 딜리버루 배달원의 연령 분포

자료 : 스마트 제공 행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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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성

딜리버루는 배달원을 모집하던 당시 양호한 수준의 보수와 균형 잡힌 유연성을 약속하였

다. ‘유연한 근무, 경쟁력 있는 보수(flexible work, competitive fees)’가 딜리버루가 자사의 

웹사이트에서 채용공고 시 사용했던 슬로건이다.7) 실제로 직장생활에서 자유와 유연성은 설

문조사 응답자들이 자신이 추구하는 일의 특성으로 꼽았던 것이다. 딜리버루에서 일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응답자의 73%가 다른 일자리보다 근무일정상 유연성이 더 보장된다는 점이 

그 이유라고 응답했다(그림 2 참조). ‘업무 특성: 자전거 타기’(70%), ‘간단한 채용 절차 등의 

이유로 취업이 용이함’(51%)의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네 번째로 가장 많이 언급된 이유는 

‘내가 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자리 유형’(16%)이었다. 단시간 근무형태를 선호한다는 응답

은 14%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딜리버루 배달원들이 단시간 근무를 선호하여 긱 경제에서의 

일자리를 선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설문조사 대상 배달원들은 자신의 공부 또는 학업 일정에 맞춰 근무하고자 했기 때문에 무

엇보다도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원했다(그림 3 참조). 배달원의 약 85%가 근로시간 선택에 

있어 이를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은 일과 개인적 

관심사의 조화였다(74%). 배달원의 절반 이상(52%)이, 배달 건수에 따른 보너스나 팁을 최

대한 받기 위해 배달업무가 가장 많은 시간대에 일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육아나 기타 돌봄 

의무에 맞춰 근무일정을 잡는 일이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6%를 차지

하였다. 

실제로는 많은 배달원들이 딜리버루 업무에서 자신이 원하는 유연성을 얻지는 못했는데, 

무엇보다도 근로시간 배정에 대한 통제권이 없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많은 응답자들이 자신

의 근무일정에 대한 통제권 강화를 희망하였다. 45%는 원하는 즉시 바로 일할 수 있기를 원

했고(로그인 후 바로 배달), 44%는 (휴일 또는 학업을 위한) 단기 또는 장기 휴가 사용에 있

어, 40%는 근무일정 선택에 있어 유연성 확대를 희망하였다.

7)	 https://deliveroo.be/en/apply?utm-campaign=ridewithus&utm-medium=organic&utm-

source=landing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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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응답자들은 일을 원하는 데도 일이 없는 경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였다. 근로시간 배

정 알고리즘은 자의적이고 불투명한 것으로 보였으며, 플랫폼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근로

자들은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었고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들이 나를 다른 근로

시간대가 아니라 이 시간대에 배정하는 이유를 알 방법이 없고, 그저 추측만 할 뿐이다’(id 

299). 

하지만 이러한 교대근무시간 제도 자체가 문제점으로 인식되지는 않았다는 점에 유의할 필

요가 있다. 실제로 사전에 3시간 단위로 근무일정을 정하는 것은 스마트가 체결한 협약에서 

호응이 컸던 부분으로, 업무에 있어 최소한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이 보장되었다. 배달원들

[그림 2] 딜리버루에서 일하게 된 동기

자료 : ETUI와 스마트가 공동 실시한 딜리버루 배달원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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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딜리버루 배달원이 근로시간 선택에서 중요시하는 요인들

자료 : ETUI와 스마트가 공동 실시한 딜리버루 배달원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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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반적으로 3시간 단위의 근무일정이 지나치게 경직적이라고 인식하지는 않았다. 과반수

(56%)가 3시간 근무단위가 배달원들에게 지나치게 경직된 방식이라는 주장에 반대하였고 

(17%는 그러한 주장에 찬성하였음), 47%는 배달원뿐 아니라 딜리버루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근무시간 단위가 지나치게 경직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이에 반해 13%는 그렇다고 보았

음). 실제로 상당수의 배달원들은 매주 동일한 요일 또는 동일한 시간대 근무와 같이 규칙적

인 일정으로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였는데, 응답자의 42%는 이러한 근무에 적극 찬성한 반면, 

31%는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근무일정의 유연성을 딜리버루에서 일하게 된 주된 이유로 꼽

았던 응답자들의 경우에도, 규칙적 근무일정을 선호한 비중이 높았다. 38%가 규칙적 근무를 

희망한 반면에, 34%는 희망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28%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끝으로 배달원들은 임금근로자로서 가질 수 있는 유연성에 대해서는 만족하였으며, 스마트

를 통한 고용에 의한 혜택 및 보호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림 4]에서 보듯이, 배달원들은 자영

업자로 일하기보다 스마트를 통해 딜리버루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다. 조사에 참

여한 배달원 4명 중 3명은 이에 동의 또는 적극 동의하였으며, 반대한 경우는 4%에 불과했다. 

스마트를 통한 고용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좋은 솔루션으로 인식되었다. 

계약 당사자 양측에 유연성을 제공하면서도 배달원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부여하였

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일부 배달원들은 딜리버루가 배달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중개업

체를 사용하는 점에 대해서 비판하였다. 

딜리버루와 스마트의 제휴 종료에 대한 평가들은 일관적으로 부정적이며, 여기에는 불안정

성 심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어 있다. 일부 배달원들은 딜리버루에 대해 종속적인 자신의 지

위가 드러났으며 근로조건이 전적으로 플랫폼에 의해 통제될 것이므로 자신들에게는 어떠한 

[그림 4] 딜리버루와 스마트의 제휴에 관한 배달원들의 견해

자료 : ETUI와 스마트가 공동 실시한 딜리버루 배달원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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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권리 및 권한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보호장치가 제거되면서 자신들은 

시장에 완전히 노출될 것이며 상품으로 전락하면서 존엄성마저 잃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새

로운 방식에 의해 이전과는 다른 법체제로 이동하면서 직면하게 될 관리비용의 증가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 소득과 경제적 안정성

음식배달 플랫폼에서 하는 일은 단시간 저소득 업무다. 배달원의 경제적 상황은 실제로 상

당히 불안정하다. 그런데 배달원들은 스마트에 고용되어 누리던 고용보호가 없어지면 자신들

의 처지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더 구체적으로, 스마트 행정자료에 의하면, 배달원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3시간에 불과

하다. 중앙값은 17시간으로, 벨기에의 일반 풀타임(약 160시간) 일자리에 비하면 약 1/10에 

불과하다. 근로시간이 짧다는 것은 월소득이 매우 낮다는 뜻이다. 월 평균소득(세전)은 249

유로(한화 약 32만 원)이고 중앙값은 177유로(한화 약 23만 원)였다(그림 5 참조).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소득이 낮았다. 남성의 월 평균소득은 258유로(한화 약 33만 원)인 데 

비해 여성은 179유로(한화 약 23만 원)였는데, 이는 여성의 근로시간이 더 짧기 때문이다. 학

생보다는 일반 근로자의 소득이 더 높은데, 학생은 221유로(한화 약 28만 원), 일반 근로자는 

384유로(한화 약 49만 원)의 월 평균소득을 기록했다. 이 또한 일반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35

시간으로 21시간인 학생에 비해 더 길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소득 분포가 그림과 같이 긴 꼬

리의 형태라는 점은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긴 소규모 집단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해

당 1년 동안 월평균 근로시간이 160시간에 이른 경우는 없었다(최대 근로시간은 155시간). 

월계약 기준으로 14,465건의 계약 중 54건만이 160시간 이상을 기록했다. 

설문조사 결과, 배달원들은 딜리버루에서 버는 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대부분의 경우 이 소득이 주 수입원이었다(그림 6 참조). 딜리버루에서 버는 소득이 배

달원의 총소득(장학금, 가족으로부터의 지원금, 자산 또는 자본소득을 포함)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3/4 이상이라고 응답한 배달원의 비율은 최근 1개월간 56%였고, 딜리버루에서 일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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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한 이후에는 60%에 달했다. 

전반적으로, 딜리버루 배달원들의 재정상태는 불안정한 편이다. 조사대상 배달원의 1/3은 

[그림 5] 벨기에 딜리버루 배달원의 월 평균소득 분포

자료 : 스마트 제공 행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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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벨기에 딜리버루 배달원이 딜리버루에서 버는 소득에 대한 의존도

자료 : ETUI와 스마트가 공동 실시한 딜리버루 배달원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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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않게 300유로(한화 약 38만 원)라는 지출이 필요하게 되면 이를 충당하기가 힘들 것

이라고 답했으며, 1/4은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26%만

이 어려움 없이 혼자서 감당해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를 통한 고용형태는 딜리버루 플랫폼이 모든 재정적 위험요소들

을 근로자에게 전가하지 못하게 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하였다. 배달원들은 최소 3시간 단위

로 보수를 받으며, 배달건 사이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도 보너스 지급 여부만 달라질 

뿐 소득에는 실질적인 영향이 없었다. 많은 배달원들이 스마트를 통한 고용이 상대적으로 한

가한 시간대나 한가한 지역에서 일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불안정으로부터 배달원

들을 보호해 주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보장장치가 사라진 것은 배달원들에게 플랫

폼을 상대로 한 자신들의 교섭력 약화로 인식되었다. 

또한 배달원들은 안전교육, 산재보험 및 (제3자에게 가해진 손해에 대한) 책임보험 등 스마

트와의 계약을 통해 확보했던 혜택들도 높게 평가했으며, 응답자의 약 40%가 이러한 혜택에 

꽤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 약 52%에 이르는 응답자는 업무용 장비 사용에 지출한 비

용을 환급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하였으며(자전거와 휴대폰 요금이 이에 해당하며, 적어도 

휴대폰 요금의 경우 시간당 0.12유로로 비용이 지급됨), 이에 반해 22%는 업무용 장비 사용 

비용 지급은 중요치 않다고 답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60%는 업무용 장비 사용 비용 지급이 

충분치 않다고 보았으며, 17%만이 충분한 보상이라고 생각했다. 배달원 4명 중 1명(26%)은 

업무용 장비 사용 비용 지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대체로 스마트와의 제휴 종료 이후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2명 중 1명(52%)은 

스마트를 통해 고용되었을 때에 비해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보았고, 이에 반해 22%는 새로

운 체제하에서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나머지는 소득액을 예측할 수 없거나 소득액

이 비슷할 것이라고 보았다. 일부 배달원들은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로 인해 건강과 안전 측면에서 부정적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

았다. 

파업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의 반대시위를 조직화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딜리버루의 일방

적인 결정에 반대하기 위해 배달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고 “배달원은 배달만 할 수 

있을 뿐이다”(id 193)라는 시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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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론

벨기에 딜리버루 배달원들에 대한 사례연구는, 이러한 유형의 플랫폼 노동이 단속적인 저

임금, 짧고 변동이 심한 근로시간, 단기적 관계를 특징으로 확대되고 있는 불안정 노동의 하

위 범주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노동력 공급이 수요를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교

섭력이 약하다. 기초적인 직업능력만 요구되고 기술 덕분에 플랫폼에 접근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단기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조

직화하려는 동기도 거의 없다. 배달원의 연령 특성상 노조들이 이들을 조직화하기는 어렵다

(Vandaele et al., 2019). 근로자들은 대부분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고 생계를 위해 여러 가

지 일을 하고 있다. 

스마트를 통해 고용되었을 때 보장되었던 고용상 지위는 불안정한 근로자들이 직면한 일부 

위험요소에 대해 보호를 제공하였다. 무엇보다도 최저임금과 일정한 수준의 근로시간이 보장

되었다. 사실상 고용관계는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균형을 이룬 안정성과 유연성을 제공하였

고, 따라서 근로자들이 추구하였던 것은 자영업 모델의 불확실성이 아니라 자율성이었다. 그

러나 플랫폼은 자영업 모델을 선호하였는데, 근로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자율성과 통제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마트를 통한 고용형태는 플랫폼 노동과 그에 기반을 둔 사업모

델이 사실은 임금고용에 적합함을 보여준 것이었다.

딜리버루는 근로자를 독립계약자로 처우할 수 있는 동시에 학생을 고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세제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스마트와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스마트는 고객(딜리버

루)이 근로자로 고용될 자격을 갖춘 이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는 대신 스마트를 통해 (간접)고

용하는 형태를 허용함으로써 (직접)고용의 기능을 저해하고 불안정 노동을 확대했다는 비판

을 받고 있다(see discussion in Xhauflair et al., 2018).

딜리버루는 근무시간대별 교대근무제도를 배달건당 보수 지급제도로 변경하여 배달원들의 

유연성을 높여줌으로써 스마트와의 제휴 종료를 합리화하였다. 실제로 배달원들은 유연성 확

대를 자신의 근무일정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이해하고 실제로 유연성 확대를 선호한

다고 답변했다. 이는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는 독립성(being one's own boss)’이 주는 매력

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이점에 반대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설문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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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집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교대근무제도 자체가 문제점으로 간주되지는 않았으

며, 많은 이들이 이 제도가 가진 예측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무엇보다도, 배달원들

은 교대근무제도에 수반되는 소득 안정성을 높이 평가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배달원들은 스

마트를 통해 임금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 얻을 수 있었던 소득 안정성과 다른 보장 내

용을 매우 선호하였다. 따라서 자영업자로의 전환에 대한 근로자들의 견해는 압도적으로 부

정적이었다. 

딜리버루는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도입되면서 스마트를 통

한 고용형태를 포기하였다. 플랫폼 노동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 세제개혁으로 자영업자 사용

이 (학생) 근로자 고용만큼이나 기업에 유리해지자 플랫폼 노동자 상당수의 근로조건과 임금 

안정성이 악화되었다. 자영업자 사용 및 배달건당 보수 지급제도로의 전환은 근로조건과 보

수를 조직하는 플랫폼의 유연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딜리버루에게는 매력적인 요소

였다. 

배달원들이 딜리버루의 스마트 체제 포기 결정을 바꾸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은, 플랫폼 노

동에서 단체행동을 조직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직률이 높은 데다가 한시적 특성

을 가진 플랫폼 노동의 특성상 근로자들이 근로조건과 보수 개선을 위한 노력에 투자할 만한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 그와 동시에 근로자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보호는, 플랫폼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제혜택을 포함하여 강력한 규제를 통해 제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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